
1. 중용장구中庸章句 소고
小考
<중용中庸>은 중국 1 3경經의

하나인 <예기禮記>의 내용 4 9
편 가운데 제3 1편으로, 지은이
는 공자의 손자 자사子思(기원
전 4 8 3∼4 0 2 )로 알려져 있다.
따라서 <예기>의 저술 과정과
자사의 일생을 먼저 살펴보고,
그 다음에 <중용장구>가 나오
기까지의 일을 고찰하기로 한
다.
<예기>는 <의례儀禮>·<주례

周禮>와 더불어 삼례三禮의 하
나로 꼽기도 한다. 그 전신은
<소대례기小戴禮記>이고, <소
대례기>는 또 <대대례기大戴禮
記>에서 나왔다. 중국 춘추시
대春秋時代(기원전 7 7 0∼4 7 6 )
에 공자孔子(기원전 5 5 1∼4 7 9 )
가 편수했다고 하는 경전은 <
시詩>·<서書>·<예禮>·<악樂
>·<역易>·<춘추春秋> 등이
다. 이 가운데 <예>에 속하는
내용은 주周나라(기원전 1 0 4 6
∼2 5 6 )의 건국 초기 주공周公
(문왕文王의 넷째 아들이자 무
왕武王의 아우)이 하례夏禮와
은례殷禮를 참고하여 각종 예
법을 제도화하였다는 설이 있
다. <논어論語> ‘팔일八佾’에
서 공자는“하夏나라의 예를
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
라 기杞나라에서 충분히 증명
할 수 없고, 은殷나라의 예를
말할 수 있으나 그 후손의 나
라 송宋나라에서 충분히 증명
할 수가 없다. 이는 문헌이 부
족하기 때문이고 문헌이 충분
하다면 내가 증명할 수 있을
것이다”하였다. 또“주나라는
하나라와 은나라 두 시대를 보
았으니 찬란하도다, 그 문화여.
나는 주나라의 제도를 따르겠
다”고 하였다. 

진시황秦始皇(기원전 2 5 9∼
2 1 0 )이 진秦(기원전 2 2 1∼2 0 6 )
나라를 건국하면서 중국 고대
의 전국시대戰國時代(기원전
4 7 5∼2 2 1 )가 막을 내리고, 진
시황 3 4년, 기원전 2 1 3년부터
2년에 걸쳐 분서갱유焚書坑儒
(민간 서적을 불태우고 술사術
士와 유생을 구덩이에 묻어 죽
인 일)를 저질러 8 0 0여 년 넘
게 전수하여 온 귀중한 죽간竹
簡 서적 자료 대부분이 소실되
었다고 한다. 이후 6년 뒤 진
나라는 멸망하고 한漢의 서한
西漢 또는 전한前漢(기원전
2 0 6∼서기 2 4 )이 건국되고, 기
원전 1 4 0년 한 무제漢武帝(기
원전 1 5 6∼8 7 )가 등극한 이후
중국의 문화는 융성하기 시작
하였다. <대기戴記>, 즉 <예기>
가 성립되어가는 자료에, 한나
라 초기 하간헌왕河間獻王 유
덕劉德( ?∼기원전 129, 경제景
帝의 셋째 아들로 경제로부터
하북성河北省 하간 일대를 봉
지로 받았으며 시호가 헌獻이
라 하간헌왕으로 부름)이 학문
을 닦으며 고전을 좋아하여,
천하의 좋은 서적을 구하다가
공자의 7 0제자의 후학이 기記
1 3 1편을 지어올린 것을 받은
것이라는 <한서漢書>의‘하간
헌왕전河間獻王傳’과‘예문지
藝文志’, 정현鄭玄( 1 2 7∼2 0 0 ,
동한 말의 경학가로 자 강성康
成)의 <육예론六藝論>에 그 문
헌이 있다. 
한편‘이조당사고전서회요냈

�堂四庫全書�要’에 있는 <전
한서前漢書> ‘예문지’와, 장순
휘張舜徽( 1 9 1 1∼1 9 9 2 )의 <한서
예문지통석漢書藝文志通釋>을
통해서 예禮에 관한 자료를 살
펴보면 다음과 같다. 
<예고경禮古經> 56권에서 고

실顧實( 1 8 7 8∼1956, 고문자학

가)이 말하였다. “이것은 <예
고문경禮古文經>이다. 그 가운
데 가까스로 1 7편이 남았으니
오늘날의 경經과 동일하거니와
나머지는 모두 자취를 감추었
다. 유흠劉歆(기원전 5 0∼서기
23, 한 고조高祖 유방劉邦의
넷째 아우 초원왕楚元王 유교
劉交의 5세손으로 종정宗正 유
향劉向의 아들)의 <이태상박사
서移太常博士書>에 이르기를

‘노공왕魯恭王(유여劉餘, 한
경제景帝의 아들로 노왕魯王에
봉해지고 시호가 공恭이다)이
공자의 집을 허물어 무너진 벽
에서 고문古文을 얻었는데 <일
례逸禮> 39편이 있었다’하였
다. 편篇은 권卷이다. 그것이
본래 5 6편인데, 금문今文(진시
황이 만들어 한 대에 널리 쓰
인 당시로서의 신문자)의 경과
동일한 1 7편을 제외하였기 때
문에 <일례> 39편이라 하였다.
정현의 <육예론>에‘뒤에 공씨
孔氏의 벽에서 하간헌왕이 <고
문례古文禮> 56편을 얻었다’
하였으니 정현의 학설이 더욱
갖추어졌다.”
장순휘는 호남성湖南省 원강

현沅江縣 사람으로 현대 중국
의 저명한 역사학가이자 문헌
학가이다. 화중華中사범대학
교수, 중국 최초의 박사생 지
도 교수로서 방대한 저술을 남
겼는데 그가 말하였다. “예禮
라는 글자는 마땅히 스스로 구
句가 되어야 하니, 앞글에서
말하는 <역易>·<서書>·<시詩
>의 예와 같다. 먼저 예라는
글자를 첫머리에 두고 다음에
<고경古經> 약간권, <경經> 약
간 편이라 하였다. 고경은 고
문古文으로 된 경이다. <사기
史記>의‘유림전儒林傳’에서

‘예는 본래 공자가 살던 시대
에도 그 경經이 갖추어지지 않
았으며 진秦나라의 분서焚書에
이르자 책의 분실이 더욱 많아
졌다. 이로써 고대의 <예경禮
經>이 너무 일찍 산망散亡되었
음을 알 수 있다. 이처럼 우연
히 무너진 벽에서 죽간竹簡의
편들이 나온 것은 아마 대부분
없어지고 겨우 남은 것이었을
것이다. 서한西漢 시대에 <예>
의 고경古經이 하나가 공자의
집 벽에서 나오고, 하나가 하
간헌왕河間獻王에게 돌아갔으
나 그 뒤 한가지로 곳집에 비
밀히 소장되었다. 그 가운데
1 7편, 즉 오늘날의 <의례儀禮>
를 제외한 나머지 3 9편은 사설
師說(스승의 학설)이 단절되어
사라지고 위진魏晉 시대에 이
르러서도 없었다.”
<경經> 70편은 후창后倉(한

무제武帝 때 박사관博士官)과
대덕戴德(한 선제宣帝 때 박
사)이 지었다. 북송北宋의 유
창劉敞( 1 0 1 9∼1 0 6 8 )은“이 7 0
편과 뒤에 나오는 7 0편은 모두
1 7편으로 되어야 하니, 그 편
수의 계산이 그래야 한다”하
였다. 
장순휘가 말하기를“이것은

예禮의 금문今文으로 된 경經
이다. <사기史記>의‘유림전儒
林傳’에서는‘지금까지 오직
사례士禮만이 남아 있는데 고
당생高堂生(서한의 노魯땅, 지
금의 산동성山東省 신태新泰
사람)이 여기에 능통하였다’
하였다. <한서> 유림전에는

‘노魯땅의 고당생이 사례 1 7편
을 전하였다. 하구瑕丘(邱 :
서한의 현으로 지금의 산동성
연주찐州)의 소분蕭奮은 <예>
로써 회양淮陽(하남성河南省
회양현)의 태수太守가 되었다.
맹경孟卿(서한의 동해東海, 지
금의 산동성 사람)은 소분을
사사하고 후창后倉에게 전수하
였으며 후창은 양梁(서한 때
군치郡治로 하남성 상구商丘)
의 대덕戴德과 대성戴聖에게
전하였다. 대덕은 대대大戴라
이름하고 대성은 소대小戴라
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<예>에
대대학大戴學(대대례)과 소대
학小戴學(소대례)이 생기게 되
었다’하였다. 또 <전찬傳贊>
에‘처음 <예>는 오직 후씨后
氏(후창)에게만 있었고, 효선
孝宣(기원전 9 1∼49, 서한 제
1 0대 황제 유순劉詢으로 무제
武帝의 증손이며 시호가 효선
孝宣) 시대에 이르러 다시 대
소大小의 대례戴禮가 확립되었
다’하였다. 후창과 두 대씨戴
氏가 전한 <예>는 본래 다 고
당생이 전한 것이다.
<한서> ‘예문지’의 저자 반

고班固( 3 2∼9 2 )가 스스로 단
주注에서‘후씨后氏와 대씨戴
氏’라 한 것은 각각 그런 경전
經傳이 본래 있었다는 말이다.
한漢나라 사람들이 이 1 7편을
일컬어 <사례士禮>라 한 것은
오늘날의 <의례儀禮>이다. 그
편목에서 사관례士冠禮를 제1
로 하고, 사혼례士昏禮를 제2
로, 사상견례士相見禮를 제3으
로, 향음주례鄕飮酒禮를제4로,
향사례鄕射禮를 제5로, 연례燕
禮를 제6으로, 대사의大射儀를
제7로, 빙례聘禮를제8로, 공식
대부례公食大夫禮를 제9로, 근
례覲禮를 제1 0으로, 상복喪服
을 제1 1로, 사상례士喪禮를 제
1 2로, 기석례旣夕禮를 제1 3으
로, 사우례士虞禮를제1 4로, 특
생궤식례特牲饋食禮를 제1 5로,
소뢰궤식례少牢饋食禮를 제1 6
으로, 유사철有司徹을 제1 7로
하였다. 이 1 7편이 말하는 것
은 바로 1 7가지의 의식을 문장
으로 나타낸 예절이다. 다만
관冠ㆍ혼昏ㆍ상喪 · 상견相見
의 넷은 사례士禮에 해당하고
나머지는 모두 천자ㆍ제후 ·
경대부卿大夫에 관한 제도이
다. 예를 차리는 의식이 까다

롭고 복잡하여 번거로운 고생
을 이기지 못하기도 하는데,
이를 간략하고 심오하기도 한
문장으로 표현하여 더욱 이해
하기 어렵다. 한유韓愈( 7 6 8∼
824,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의
한 사람) 같은 사람도 스스로
고난스러웠다 할만큼 읽기 어
렵기 때문에 외워 익히는 자가
아주 적으며 주注를 해설하는
자는 더욱 드물었다. 구주舊注
로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가
운데 정현鄭玄의 <주注>가 가
장 오래되었다. 이 책의 첫머
리에 나오는 3편의 편제篇題가
사士자로 첫머리를 삼은 때문
에 한나라 사람들이 사례士禮
라 하였다. 한의 후학들은 1 7
편 가운데 의식이 있는 곳에
예가 있다고 보고 마침내 합하
여‘의례’라 하였다. 17편의
이름을 <의례>라 한 것이 비로
소 <진서晉書> ‘순숭전荀崧傳’
에 보인다. 오늘날 정씨(정현)
가 주석한 판본도‘의례’라 하
는 것은 후세 사람이 제목을
바꾼 것이다”하였다.
<기記> 131편은 7 0선생(공자

의 제자 가운데 현달한 7 2인)
의 후학자가 기록한 것이다.
전대흔錢大昕( 1 7 2 8∼1804, 청
나라 때 사학가)은“정강성鄭
康成(후한後漢 정현의 자字가
강성康成이다)이 <육예론六藝
論>에서‘대덕戴德은 <기記>
8 5편을 전하였고, 대성戴聖은
<기> 49편을 전했다’하였다.
여기에서 1 3 1편이라 한 것은
대대大戴와 소대小戴를 합하여
전했다는 말이다. <소대기小戴
記> 49편의‘곡례曲禮·단궁檀
弓·잡기雜記’는 모두 죽간으
로 만든 책의 분량이 너무 많
아 상하로 나누었기 때문에 실
제로는 4 6편에 그쳤다. 대대
8 5편을 합하니 바로 1 3 1편이라
는 숫자와 들어맞는다”하였
다. 
황이주黃以周( 1 8 2 8∼1 8 9 9 )는

“오늘날 대대에 남아 있는 <기
記>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
소대의 내용과 많은 부분이 동
일한 것은, 소대가 대대를 취
용取用했으나 반드시 다 취하
지 못하고 버린 것이다. 또 대
대와 소대의 <기>도 1 3 1편 내
용 가운데 다 취한 것이 아니
다”하였다.
장순휘는 말하기를“황이주

의 학설이 옳다. 두 대씨가 전
한 <기>는 1 3 1편에서 취용한
것 외에도 <명당음양明堂陰陽>
3 3편에서 가져다 쓴 것은, 예
를 들어 <대대기大戴記>의 성
덕盛德과 <소대기>의 월령月
令·명당위明堂位 같은 것이
다. <악기樂記> 23편에서 가져
다 쓴 것은 <소대기>의‘악기’
와 같은 것이고, <공자삼조기
孔子三朝記> 7편은 오늘날 <대
대기>의 천승千乘·사대四代·
우대덕虞戴德·고지誥志·소
변小辨·용병用兵·소한小閒
등이다. <주서周書>에서 취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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